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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사리 성당
주소 :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 1342번길 21

찾아가는 길

논산부창동성당에서 출발                  홍산성당에서 출발

    

부여 최초의 본당, 홍산 본당의 모 본당
인민군이 성당을 점령하였을 당시,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, 인질로 프랑스선교사를 종탑에 묶어 
매달았다고 함, 전쟁의 아픈 이야기가 서린 곳
몰리마르 신부 순교 후 성재덕 신부가 논산과 금사리 주임 겸임 (1950.09.26.-1953.10.) 

성 신부님과 친한 동료 신부님이셨던 몰리마르 신부님은 금사리 성당에서 사목을 하시던 중 6. 25 전
쟁 때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시고 성 신부님은 몰리나르 신부님이 남긴 금사리 본당 일까지 맡아서 하
셨다. 특히 몰리나르 신부님은 자신의 유언집행인으로 성 신부님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성 신부님은 몰
리나르 신부님의 유언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셨다.
몰리나르 신부님의 동생이 프랑스에서 성 신부님께 몇 통의 편지를 보냈다.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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랑하는 형에 대한 소식과 형의 장례와 유품 정리 등을 성 신부님께 부탁하면서 감사하는 편지다. 
몰리나르 신부님이 순교하신 금사리 성당은 순교 성지이다. 
6.25 전쟁 때 공산군들은 선교사들을 종탑에 매달아 백기를 흔들게 해서 연합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
했다고 한다. 몰리나르 신부님도 그런 수모를 당했고, 결국 총살 당하셔서 순교하셨다.
우리 성 신부님은 몰리나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특히 그분이 마지막 사목을 하셨던 금사리 
성당을 돌보시는데 진심으로 노력하셨다. 금사리 성당에 가면 사베리오 성인 상이 있는데 6, 25 전쟁 
때 다 부서진 것을 성 신부님이 몰리나르 신부님의 고향에 편지를 보내서 순교자의 본당에 사베리오 
성인상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. 그러니까 금
사리 성당에 있는 사베리오 성인상은 성 신부님의 노력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다.

  


